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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find the ethical valu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to establish 

the right ethical values of the students, and to provide a fundamental material for the ethical 

education direction and curriculum of the students. In order to examin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thical job behavior level among dental hygiene students, a research was conducted from 1st 

April 2017 to 30th June 2017 through selecting freshman, sophomore, junior and senior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 the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at 5 different colleges as the subjects.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IBM SPSS 22. The frequency analysis was used to examine 

their general characteristics. The independent t-test was used to examine their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their religion, hospital practice experience and code of ethics as a dental hygienist, and 

the one-way ANOVA was used to examine their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grade-specific 

characteristics. Lastly, the Scheffe’s post hoc test was conducted. The significance level was 0.05. 

Given the results, ethical job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group of students with 

religion, the group of students with hospital practice experience, different school year students, and 

the group of students aware of code of ethics as a dental hygien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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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Introduction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거의 비슷하고, 

어느 사회에서나 생기는 윤리적인 원칙, 덕, 규칙, 주장, 권리 

등은 누구에게나 적용된다[1].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와 인간생명의 존엄성이 새롭게 증가되

어 가면서 직무행동 윤리가 도덕적,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에 자주 놓이게 되었다[2]. 도덕적으로 판단력이 높은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높은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업무 수행에 있어 윤리

적인 행동을 더 잘 하게 된다[3]. 이러한 이유로 도덕적 판단력에 

대한 연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치위생(학)

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 들어 우리사회의 직무 윤리는 전문성의 부재 및 부패와 

같은 도덕, 윤리적 혼란의 상황에 놓여있다[4]. 이러한 도덕적 

위기와 직무행동 윤리에 있어서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도덕적 

판단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어지고 있다[5]. 직무행동 윤리는 직

장인으로서 꼭 지켜야 할 규범과 가치관을 뜻한다. 직장인들 상

호간의 사회적 기대나 도덕적인 관계를 규정하는 도리의 규범

이라 할 수 있다[6].

가치관은 인간행동의 목표 방향을 지시해주는 것이며, 인간

의 욕구나 환경에 따라 변하는 것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

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7]. 임상 현장에

서 환자를 대할 때 어떤 상황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윤리적

인 딜레마에 빠지게 될 것이며[8], 이러한 상황에서의 윤리적 

가치관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다[9]. 과거에 비해 생명과학의 

기술 발달과 의료기술의 발달, 의료 소비자의 권리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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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의 첨단화와 다양화가 되어 가면서 윤리적 문제도 

더 세분화되고, 복합적인 문제도 발생되고 있다[10]. 

의료윤리란 의료 행위를 하는데 요구되는 도덕적 규범과 제반 

의무사항이다. 의료 윤리는 환자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관계를 

맺고 완성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이다. 전문직 직업윤리는 개인이 

아닌 집단의 수준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설명하고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임상적 경험과 철학적 논증이 요구되어 진다[11]. 

의료계의 파업과 같은 의료현실에도 철학과 윤리가 올바르게 

정립된다면 진정 인간을 위하는 희망적인 계기가 될 것 이다[12]. 

의료기관 간의 경쟁 심화로 최근 치과 의료계에서의 인센티브 형태

의 급여 및 상여금 체계를 갖추고 있는 치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 

여부와 치과치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가 사회

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13]. 이것은 법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일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14]. 이러한 과정에서 대립되는 

가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윤리적 딜레마에 빠졌을 때 

어떤 것이 옳고 그른 것인지에 대한 치과위생사 자신의 윤리적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어야 하고,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떠

한 윤리 이론과 원칙, 규칙 등에 의해 결정 하였는가를 제시 할 

수 있어야만 한다[15]. 

치과위생사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 직업으로 다른 직

업군에 비해 생명윤리와 높은 직업윤리가 요구되고 있고, 임상

현장에서 타전문직과 협력하면서 윤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16]. 이를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를 신

뢰하고,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가치를 인정하는 올바른 윤리적, 

도덕적 확립이 중요하게 요구되며 필요하다[17].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윤리적 가치관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개인주의의 팽배

와 도덕적 위기상황에 치과위생사는 직면하고 있다[18]. 이와 

같이 치과위생사는 치과 의료의 주요 업무를 하는 인력으로서 

올바른 판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며, 임상에서 진료를 함

에 있어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판단 기준이 되는 가치관이 확립

되어 있어야 한다.

도덕과 윤리적 위기는 윤리적 판단력 수준의 성숙하지 못하

여 비롯되는 것이므로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과 체계적인 윤리

교육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도덕과 윤리적 판단력을 높이

는데 대학에서의 생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으며, 대학의 교과과정에서의 윤리교육을 통하여 윤리적 

판단력이 증가된다는 것이 입증되었다[7].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 치위생과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을 

정규교과목으로 채택하였고[9], 치위생과 학생이 바람직한 가

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진 인격 특성이 중요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기 위한 대학 교육 과정에서의 학습 및 교

육이 요구되며, 임상실무 경험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러

므로 치위생과 학생들은 강의와 임상 현장실습을 통해 윤리적 

가치관에 대한 기본적인 자질에 대해서 생각하여야 한다[19]. 

윤리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치과위생사가 되었을 때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져 치과위생사들의 윤리인식 향상에 기여된다고 생각된다. 

치위생과 학생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게 되느냐에 따라 

미래의 전문직 치과위생사로서 업무와 윤리가 관련이 있으므로 

더욱 중요시 된다[20]. 

따라서 치과위생사를 양성하는 치위생과 대학에서 선두역할

로 윤리교육에 힘써 치과위생사가 될 학생들에게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21]. 이에 본 연구는 미래의 치과위생사인 치위

생과 학생들의 윤리적 직무행동에 관해 조사하여 앞으로 윤리

적 가치관 확립에 도움이 되는 윤리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 자

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II. Materials and Methods

1. Research subject / Period

본 연구는 우리나라 치위생(학)과 전문대학 3곳과 4년제 대

학교 2곳을 선정하여,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직무행

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1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치위생과 학생

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80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

며, 미완성되었거나 응답이 불분명한 자료를 제외한 759명의 

설문지의 결과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Research tool

연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 조사법으로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일반적인 특성 (1) 학년, (2) 나이, (3) 종교, (4) 종교에 

대한 참여도, (5) 병원현장실습 경험 유무, (6) 치과위생사의 윤리강

령을 알고 있는지 여부, (7) 치과위생사의 직업에 대한 생각을 

7문항으로 확인 하였고, 조사 도구는 이세정 [7]의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로 설문 도구를 제작하였으며, 윤리적 직무행동에 

관한 (1) 환자에게 언제나 정직하게 대할 것이다, (2) 감염성 환자를 

불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이다, (3) 실수가 발생된 경우 환자에게 

솔직하게 알릴 것이다, (4) 외부에 환자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5) 멸균 되지 않은 기구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 

(6) 방사선 촬영 시 반드시 환자에게 납 방호복을 착용시킬 것이다, 

(7) 환자가 원하면 치료에 관한 정보를 언제든지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8) 환자가 매우 무례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도 치과위생

사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9) 지나치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환자는 문제가 있는 환자이므로 자극하지 않기 위해 

되도록 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코딩 시 역으로 코딩을 하였

다)를 9문항으로 구성하여 5점의 Likert 척도로 하였다.

3. Analysis method

통계적 분석 방법은 IBM SPSS 22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인 

특성은 빈도분석과 Chi-Square(X2)를 이용한 기술통계분석을 

활용하였고, 종교가 있는지의 여부, 임상실습 경험 여부, 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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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Category N(%)

Grade
1st

2nd

3rd

4th

244(32.1)

191(25.2)

199(26.2)

125(16.5)

Age
19-21

22-23

≤24

193(25.4)

372(49.0)

194(25.6)

Religion
Christian

Roman Catholics

Buddhist

None

215(28.3)

79(10.4)

47( 6.2)

418(55.1)

Participate in

religious

Enthusiastically

Generally

Formally

No

26( 3.4)

90(11.9)

89(11.7)

554(73.0)

Table 1. Subjec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N=759)

Hospital practice 

exercise

Yes

No

361(47.6)

398(52.4)

Ethics code of 

dental hygienist

Know

Don’t know

388(51.1)

371(48.9)

Thinking for the 

dental hygienist

Job for life

Guaranteed job for a long time

Before marriage

Not a dental hygienist

89(11.7)

559(73.6)

105(13.8)

6( 0.8)

위생사 윤리강령 특성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동은 Independent 

t-test, 학년별 특성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동은 one-way 

ANOVA를 이용하였고, Scheffe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연구결

과 판정 시 유의수준은 0.05로 하였다.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7 이였다. 일반적 특성 7문

항, 윤리적 직무행동 9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각의 문항은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Likert 척도로 

측정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윤리적 직무행동 9번 설문지 제외).

III. Result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earch subject

일반적 특성은 치위생과 학생의 학년, 나이, 종교가 있는지

의 여부, 종교에 대한 참여도, 병원 실습 경험 있었는지 없었는

지 여부와,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대상자 학년 분포를 보면 1학년 32.1%(244명), 3학년 

26.2%(199명), 2학년 25.2%(191명), 4학년 16.5%(125명) 순

이었고, 나이는 22-23세 49.0%(372명)로 가장 많았다. 

종교는 무교를 제외하고 기독교가 28.3%(215명), 천주교가 

10.4%(79명), 불교가 6.2%(47명) 순이었다. 종교에 대한 참여

도는 적극적인 경우와 보통의 경우가 15.3%(116명) 이였고, 

임상실습 경험은 없는 경우가 52.4%(398명),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47.6%(361명) 이었다.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은 알고 있는 경우 51.1%(388명), 모르

고 있는 경우가 48.9%(371명)이었고, 치과위생사 직업에 대한 

태도는 보장된 직업으로 오랫동안 한다는 학생이 73.6%(559

명), 결혼 전까지 한다는 학생이 13.8%(105명), 평생 직업이라

고 생각한다가 11.7%(89명), 이 직업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0.8%(6명)로 나타났다 (Table 1).

2.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religion

종교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동은 종교가 있는 경우가 

4.17±0.350로 높았고, 종교가 없는 경우가 4.12±0.418로 낮

았다(p=0.001) (Table 2).

Religion Mean±SD t/F p

Have a religion

Religionless

4.17±0.350

4.12±0.418

10.228 0.001

Table 2.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religion 

3.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동은 실습 경험이 

있는 경우가 4.26±0.339로 높았고, 경험이 없는 경우가 

4.04±0.403로 낮았다(p=0.001) (Table 3).

Hospital practice exercise Mean ± SD t/F p

Yes

No

4.26±0.339

4.04±0.403

18.818 0.001

Table 3.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hospital 

practice experience

4.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code of

ethics as a dental hygienist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동은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을 알고 있는 경우가 4.22±0.352로 높았고, 모르는 

경우가 4.06±0.409로 낮았다(p=0.001) (Table 4).

Ethics code of 

dental hygienist
Mean ± SD t/F p

Know

Don’t know

4.22±0.352

4.06±0.409

16.475 0.001

Table 4. Ethical job behavior according to code of ethics 

as a dental hygienist

5. Ethical job behavior per year of study

학년별 윤리적 직무행동은 임상실습 경험이 많은 4학년이 

4.30±0.260으로 가장 높았고, 3학년 4.29±0.349로 높았으며, 

1학년 3.94±0.388로 가장 낮았다(p=0.001)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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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Grade Mean ± SD t/F p scheffe

Ethical 

job 

behavior

1sta

2ndb

3rdc

4thd

3.94±0.388

4.11±0.393

4.29±0.349

4.30±0.260

38.416 0.001
a,b,c

<d

Table 5. Ethical job behavior per year of study

IV. Conclusions and Discussion

미래의 전문직 치과위생사가 될 치위생과 학생들의 일반적 

특성과 윤리적 직무행동을 조사하여 살펴보았다. 의치학계에서

는 법적인 책임문제, 의학기술의 발달, 환자의 권리에 대한 인

식이 증가하고[1], 업무가 세분화, 다양화 되어 지면서 환자와

의 관계에서 도덕적인 책임과 윤리적 문제가 개입된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11]. 

학생들은 졸업 후 치과위생사가 되어 치과 의료현장에서 윤

리적 문제와 갈등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상적

인 윤리적 직무행동을 결정할 수 있도록 치위생과 학생들의 윤

리적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윤리교육이 강조되어 이세정 [7]

의 연구에서와 같이 정규과목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치위생과 학생들의 종교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

동은 종교가 있는 학생들의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으며, 이미애 [22]의 연구에서 종교 집단 간의 차이를 비

교한 결과와 유사하였다. 김윤정 [19] 연구에서도 종교에 따른 

생명의료 윤리문제에 대한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났다. 그러나 김윤정 [2] 연구에서는 종교 간의 차이가 크게 나

지 않았다. 따라서 윤리적 직무행동 및 도덕적 판단과 종교 간

의 관계는 추후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이들 관계가 규명되

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김윤정 [1]의 연구에서는 임상 실습 경험이 윤리의식 수준

과 윤리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윤정 

[23]의 연구에서도 임상 실습 경험이 윤리의식에 높은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도 선행 연구와 유사하게 

임상 실습 경이 있었던 집단에서 윤리적 직무행동에 있어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별 윤리적 직무행동의 결

과 학년이 높을수록 윤리적 직무행동이 높게 나타난 이유도 임

상 실습 경험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기 때문에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윤리강령을 1981년에 제정, 공포하여 

치과위생사들에게 윤리적 지침을 제공하였다[9]. 치과위생사윤

리강령에 치과위생사는 전문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직무윤리 

확립과 권익 보호를 위해 윤리강령을 다짐한다고 기술하였다. 

김윤정 [1]의 선행연구에서는 윤리강령에 대해 대부분의 학생

들이 모르고 있으며(88.4%), 관심 없는 학생이 6.1% 이였다. 

본 연구에서는 윤리강령을 알고 있는 경구가 51.1%로 선행연

구 보다 높았지만, 절반 수준에 미쳤다. 김윤정 [1]의 연구에서

는 치과위생사윤리강령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들이 모르는 학

생들 보다 윤리의식 수준이 본 연구와 유사하게 유의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김윤정 [1]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2004년 전국의 치위생과 

교육과정을 살펴본 결과, 43개 대학 중 9개 대학만이 윤리가 

교양 교과목으로 개설되어 있었고, 외국의 경우처럼 우리나라

의 치위생과 교과과정에도 치과윤리학이 이세정 [7]의 연구에

서와 같이 개설되어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효과적인 윤리교육이 이루어져 윤리교

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치과위생사가 되었을 때 윤리인식 향상

과 윤리적 직무행동을 상승시키는데 기여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5대학의 치위생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 윤리적 직무행동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1

일 부터 2017년 6월 30일까지 치위생과에 재학 중인 1, 2, 3, 

4학년 치위생과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설문 조사한 연구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동은 실습 경험

이 있는 경우가 높았고(4.26±0.339), 경험이 없는 경우가 낮았

다. (4.04±0.403) (p=0.001) 

2. 치과위생사 윤리강령에 따른 윤리적 직무행동은 치과위생

사 윤리강령을 알고 있는 경우가 높았고(4.22±0.352), 모르는 

경우가 낮았다.(4.06±0.409) (p=0.001) 

3. 학년별 윤리적 직무행동은 임상실습 경험이 가장 많은 4

학년이 가장 높았고(4.30±0.260), 1학년이 가장 낮았다. 

(3.94±0.388) (p=0.001)

본 연구에서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고, 치과위생사 윤리강령

을 알고 있고, 임상 실습 경험이 많은 학년에서 윤리적 직무행

동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일부 대학 치

위생과 학생들 759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시행되었기에 전체 

치위생과의 연구결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향후 윤리적 직무행동에 직면 했을 때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 

연구들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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